
200대기업 설비투자 4.8% 증가
산자부 , 2002년 22조9 14 1억원 달해 … 석유화학은 11.4% 감소

국내 200대기업의 2002년 설비투자규모가 2001년보다 5%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.

산업자원부는 매출액 기준 상위 200대기업의 2002년 설비투자 예정금액이 2001년 22조9141억원보다 4.8%

많은 24조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. 2001년 12월 조사 때는 2002년 예정 투자금액이 22조

3784억원에 불과했었다.

삼성전자가 2002년 반도체부문 투자금액을 2001년 말보다 1조5000억원 늘려잡는 등 설비투자 분위기가 전

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2000년의 24조940억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.

업종별로는 자동차(10.2%) 유통(10.8%) 조선(24.4%) 시멘트(37.8%)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

다. 또 타이어(4.6%) 제지(14.6%) 반도체(21.6%) 등은 2001년 감소에서 2002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

망됐다.

그러나 철강·금속(-0.9%)과 가전(-4.5%)은 2001년 50% 이상 급증한 탓에 2002년에는 소폭 줄 것으로 집계

됐다.

설비투자 증가율 비교(2001-2002)

업 종 자동차 조선 시 멘트 에너지 유통 반도체 제 지 타이어
2001/ 2000(%) 12.7 73.1 2.7 2.8 4.3 △19.1 △11.8 △22.7
2002/ 2001(%) 10.2 24.4 37.8 2.5 10.8 21.6 14.6 4.6

업 종 철강금속 가전 석유화학 기계 항공 정보통신 섬 유 정밀화학
2001/ 2000(%) 52.7 99.0 △0.5 △3.0 △33.5 △37.9 △7.7 △2.8
2002/ 2001(%) △0.9 △4.5 △11.4 △13.9 △33.8 △9.8 △26.2 △4.0

석유화학(-11.4%) 기계(-13.9%) 섬유(-26.2%) 항공(-35.8%) 등은 감소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등 업종별로 투

자계획 편차가 컸다.

투자유형을 보면, 설비확장형 투자(3.3%)가 소폭 늘어난 반면, 에너지 절약 및 공해방지(46.6%), 연구개발

(20.0%), 정보화(26.6%)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크게 증가했다.

이에 따라 설비확장형 투자비중이 2001년 60.8%에서 2002년 59.9%로 줄어드는 반면, 연구개발 투자는 7.2%

에서 8.2%로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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